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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25일(목)  
오후 7시  개막식 

1부  주민제작영화 <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외 3작품>

2부  테마영화 <그을린 사랑> 청소년관람불가

10월 26일(금)
오후 2시	주민제작영화 <세상의 모든 딸들에게> 다큐멘터리·13분·민후남

	 테마영화 <뮤리엘의 웨딩> 15세관람가

오후 5시	주민제작영화 <숙희이야기> 다큐멘터리·13분·채은주

	 테마영화 <데저트 플라워> 15세관람가

10월 27일(토)  
오후 2시	주민제작영화 <문자> 뮤직비디오·5분·송태현

	 테마영화 <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> 15세관람가

오후 5시	주민제작영화 <서른30앓이> 다큐멘터리·13분·강혜은 

	 테마영화 <영자의 전성시대> 청소년관람불가

오후 7시	폐막 및 포트럭 파티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모든 영화 감상 후, 하품
지기들의 더 이상 솔직할 

수 없는 해설과 매력만점 
수다 카페가 운영되오니 

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12. 10. 25(목)~27(토)

주민이 만드는 
제9회 하품영화제

그 여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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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새로운 주제가 있는 하품영화제. 올해의 주제는 ‘그 여자, 이야기’입니다. 

하품학교를 찾아주시고 함께 꾸리시는 분들 중에는 유독 여자들이 많습니다. 

정확하게는 주부이지요. 전문적인 영화교육이나 평론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지만, 영화감상 후 토

론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 주옥같은 말들과 범접할 수 없는 철학을 발견할 때면 놀라기도 합니

다. 세월을 통해 빚어진 저마다의 주관과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수다를 통해 나누면서 우

리의 생각은 늘 자라고 있음에 마음을 쓸어내리기도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정작, 엄마로서 또는 아

내로서의 ‘나’이기 전에 한 ‘여자’로서의 ‘나’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나..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

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‘여자’로 정했습니다. 영화 속, ‘여자’를 보며, 공감하기도 하고, 어떻게 저럴

수 있지..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‘나’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.

이번 영화제 주제 또한 ‘그 여자, 이야기’입니다. 여성이 아니더라도, 주제에 함께 녹아들어, 많은 

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영화제, 즐거운 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하품영화제는 거창하고 

화려한 축제라기보다, 하품학교를 꾸려가는 분들과 이웃들이 만나 삶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

입니다. 바쁜 일상이지만, 걸음하셔서 인생 이야기 풀어내며, 따뜻한 정 나누기를 바랍니다.

     하품학교와 하품영화제를 꾸려가는 사람들 ‘하품지기’

주 민 이  만 드 는 
제9회 하품영화제

하품
학교는

하품
영화제는

영화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, 삶을 만나는 시간입니다.

하품학교에서 나눈 정겨움과 감성을 

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지역의 축제입니다.

하품학교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, 영화공간주안 상영관에서 진행하며, 해설과 

토론이 있는 남구학산문화원의 영화감상 프로그램입니다. 영화제 3일 동안 오셔서, 하품학교의 

매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.


